


강릉지역대표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지신밟기와 안전하

고 무탈한 축제 개최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정가시기와 축원굿,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

는 개막공연

강릉에서 활동하는 예술적 잠재력을 지닌 생활예술인들

의 한마당 잔치,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전통연희꾼들의 신

명나는 스페셜한 공연

자신만의 꿈을 안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들의 

신명나는 공연

지나온 천년동안 강릉지역에서 전해오는 영산홍가를 새

로운 상상력으로 스토리를 입혀, 누구나 쉽게 따라부르고, 

함께 춤추며 즐길수 있는 영산홍 콘서트

대지(大地) : 강인하고 우직한 땅

동풍(凍風) : 영동지역에서 부는 바람

화우(化雨): 제때 내리는 비

개화 : 새롭게 피는 꽃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는

가장 한국적인 연희들로 꾸며지는 하루

19:00

전수교육관 공연동

13:00  |  19:00

전수교육관 공연동

19:00

전수교육관 공연동

16:00

전수교육관 공연동

강원지역 전통연희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만나는 하루

만물을 육성하는 비처럼, 재능을 가진 젊은 인재들의 높은 

기상과 무한 잠재력을 만끽하는 하루

단오의 노래, 영산홍으로 경계 없이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하루

11.24.WED
수요일

11.26.FRI
금요일

11.25.THUR
목요일

11.27.SAT
토요일

강릉지역대표예술제
일정표



11.24.
WED
수요일

11.24.
WED
수요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하나로

마임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 연극적 요소가 합쳐진 종합 연희 예술입니다. 

 강릉농악의 경우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으로 대한민국 농악 중 유일무이한 

농사풀이 농악으로 1년의 농사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천거북놀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수의 잎을 사용하여 거북

이 형상을 만들어 마을을 돌며 마을과 각 가정의 재액을 물리치고 안녕을 기원하며 복을 빌

어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 

이천거북놀이는 마을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민속놀이로서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함

께 놀이를 연행하고 있으며, 이천거북놀이에 등장하는 거북이는 마을사람들의 놀이 대상

인 동시에 장수와 물을 관장하는 신적인 대상으로 등장하며 놀이의 주체가 되어 해학적 요

소와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 단오굿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강릉단오제의 굿은 무려 20여 가지가 넘는데 각 굿마다 다양한 기

원을 담고  있으며 화려한 소품과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2021 GRAF의 성공을 기원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의 종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굿판을 마련합니다. 무녀와 악사는 문굿으로 축제의 문을 열고 동시

에 나쁜 기운을 가셔내는 부정굿을 연행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굿과 

앞으로 우리의 삶에 밝은 기운만이 펼쳐지길 기원하는 초롱등춤을 선보이며 축원의 공연

을 펼칩니다. 

전통연희스테이지전통연희스테이지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첫째날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첫째날

강릉농악 이천거북놀이

강릉단오제
단오굿

(사)강릉농악보존회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사)강릉단오제보존회 



11.25.
THU
목요일

11.25.
THU
목요일

스페셜티스테이지 스페셜티스테이지강릉지역
대표예술제

둘째날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둘째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긴 유희(YOU-喜)컴퍼니의 공연 <유희노리>는  

전통적인 소리와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한국 특유의 아름다운 선과 매력

을 극대화한 유희만의 가, 무,악을 한자리에서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놀이꾼들 도담도담은 전통예술의 현대적인 공연화를 목적으로 드라마의 장르와 형식에 구

애받지 않는 공연을 지향하는 팀입니다. 

연희극 <덜미장수>는 전국 팔도의 온갖 재주꾼들이 모여 신명나는 놀이판을 펼치는 가운

데 사자가 나타나 그들의 놀이판을 헤집어 놓자 이 사자를 잡기 위해 전국 팔도에 힘 좋은 

장수들이 모이며 펼쳐지는 연희극입니다. 

<청월에 놀다>는 관객들로 하여금 소통과 참여를 통해 우리의 전통연희를 자연스럽게 향

유할 수 있도록 한 콘서트형 공연입니다. ‘달’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 작품은 전통연희

를 기반으로 한 타악기 연주 뿐만 아니라 태평소와 피리의 선율, 무용의 움직임까지 재해석 

하여 새로운 형태의 연희 레퍼토리를 제시 합니다.  

<사물놀이 느닷, 대환장파티 난리부르스> 는 사물놀이와 국악의

새로운 변신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경기도의 경쾌한 장단, 경상도의 구성진 선율, 전라도의 지천춤까지 삼도

의 기운을 한데 모은 메나리축원굿을 필두로 전통타악과 서양리듬, 사물놀이와 한국무용

이   어우러진 멋진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희 노리

청월에 놀다

연희컴퍼니 유희 

연희그룹 연화 

연희극, 
덜미장수

사물놀이 느닷,
대환장파티
난리부르스

놀이꾼들 도담도담

사물놀이 느닷



늴리리야, 군밤타령, 진

도아리랑 누구나 알고,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전통민요의 대표곡들을 

들려줍니다. 대중적인 전

통 민요를 함께 따라 부

르며 우리의 소리에 매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

다. 

<채상북 놀음>은 굿거

리- 자진모리-휘모리 순

으로 진행되며 음악적   

요소와 춤적 요소가 어우

러진 한국의 종합 예술로 

힘든 현실을 달래고 기운

을 북돋아 기쁨으로 끌어

올리는 서민들의 삶과 신

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락예술원 

신바람아리랑채상북놀음

(사)아트컬쳐퍼포먼스 난리

11.26.
FRI
금요일
주간

11.26.
FRI
금요일
주간

아이엠아티스트스테이지아이엠아티스트스테이지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셋째날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셋째날

<강원의 소리>는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

초댕기 등 우리나라 대표

적인 동부민요를 메들리

로 즐길 수 있는 시간으

로 꾸몄습니다. 빠른 장

단의 신명나는 놀이 한마

당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신명

나는 공연을 펼칩니다. 

우리 춤의 전통적인 깊이

와 현대적 미의 오묘한 조

화를 통해 한국무용의 폭

넓은 변화, 그리고 전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합니다.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요염하면서도 우아하고 위엄과 격조가 높

으면서도 경쾌하고 가볍고도 절도있게 몰아치는 동작으로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공연을 선사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전형적인 *교방예술

입니다. 살풀이춤의 이수자인 이언경 이수자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

은 우리고유의 한(恨)과 교태미를 풀어내며 신비감과 신명이 어우

러진 공연을 선보입니다. 

*교방(敎坊) :  고려 중기 가무(歌舞)를 관장하던 기관 

머리에 고깔을 쓰고 다스

름, 휘모리, 동살풀이, 굿

거리, 자신모리, 매도지, 

연풍대 등 다양한 가락을 

선보이며 마치 나비를 연

상시키는 호흡과 동작으

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볼

거리를 선사합니다. 

굿거리장단의 신민요인 

신망고강산, 자진모리 장

단의 신민요곡인 강원이 

좋아 등 빠른 장단의 퓨전

민요 메들리를 통해 코로

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흥과 신명을  전하고자 합

니다. 

신민요메들리

강원의 소리

부채춤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릉지회 국악분과

강원민요연구원

강릉파인무용단

초희무용단 강선영류태평무

설장구와 고깔놀이

열혈설장구

10개팀10개팀

날렵하고 역동적이며 절

도가 있으면서도 물 흐르

듯 부드럽게 이어지는 춤

사위와 호흡, 멋지고 아

름다운 폼새는 관객들에

게 한국춤의 매력을 선보

입니다.

서한우 버꾸춤

The 얼쑤! 

<세상밖으로>는 퓨전무

용으로 조선시대 양반과 

천민이 화합하는 모습을     

한국무용과 재즈를 섞어

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조

선시대 양반과 천민사이

의 신분격차로 인한 갈등

이 해결되고 화합하듯이 

코로나로 힘겨운 요즘, 모

두가 함께 이겨내자는 의

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밖으로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살풀이춤 춤빛_dance_shiny 



11.26.
FRI
금요일
야간

11.26.
FRI
금요일
야간

스페셜티스테이지스페셜티스테이지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셋째날

강릉지역
대표예술제

셋째날

국악밴드 해랑은 국악과 서양음악의 국악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퓨전국악밴드입니다. <난장블루스>는 국악의 흥겨움과 밴드음악의 리

드미컬한 멜로디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으로 전통 민요를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크로스오버

를 통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편곡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국

악콘서트를 선사합니다. 

아울은 전통국악을 기본으로 전통타악, 민요, 전통무용, 창작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  

들며 현대에 맞는 우리 음악을 개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창작판굿 <때려라 덩쿵>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5-2호인 원주매지농악을 기반으로 전통타

악의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무대공연작품의 확장을 시도한 작품입니다. 공기의 흐름, 그

리고 시공간의 연결을 전통기악선율과 다양한 장단과의 결합을 통해 구현한 창작연희 작

품입니다. 

갯마당-영북민속연구회는 강원도 영북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전문예술

단체로 국악실내악과 풍물놀이가 한데 어우러져 노는 신명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이번공연의 주제는 축제로 맑은 하늘(Fly to the sky), 우뚝 솟은 산(민요의 향연-아리랑고

개), 푸른 바다(신뱃노래), 축제(국악관현악곡 “축제”)등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상징하는 의

미를 담아 국악기악과 사물악기가 어우러져 한판의 축제를 펼칩니다. 

전통연희창작집단 푸너리는 강릉지역의 무악과 다양한 음악을 접목하여 재창조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구룡이 나르샤>는 9명의 연희인이 우리나라 전통의 악 · 가 · 무를 포함한 다양한 전통 컨

텐츠를 연희적 재료로 삼아 강릉단오굿의 원형적 모습의 재해석한 공연으로 관객과의 소

통을  통해 신명나는 굿판을 벌이고자 합니다. 

축제 구룡이 나르샤

갯마당-

영북민속문화연구회 

전통연희창작집단

푸너리

창작판굿 
<때려라 덩쿵>

조선팝콘서트 
‘난장블루스’

한국전통예술단 아울국악밴드 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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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홍콘서트영산홍콘서트

영산홍가는 음력 4월 15일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맞이하기 위해 강릉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부르던 강릉의 민요로 그 모습이 마치 활짝 핀 영산홍 꽃 같다 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단오의 노래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5,000여

명의 시민들과 대합창을 진행했고, 2020년에는 영산홍가를 펑키한 음악으로 편곡하고 신

나는 안무를 더해 온라인을 통해 영산홍챌린지를 즐겼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일러스트

영상으로 영산홍가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2020년의 영산홍챌

린지를 확대시켜 영산홍 댄스챌린지에 이은 영산홍노래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GRAF <강릉지역대표예술제>에서 이제 또 다른 영산홍을 피워보고자 합니다. 

영산홍에 물드는 하루, 영산홍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천년단오의 전통을 살린 원형 그대로의 영산홍가를 강릉학산오독떼기보존회의 가락으로 

만납니다. 여기에 순수함이 돋보이는 강릉예총청소년합창단의 합창이 더해져 영산홍콘서

트 <영산홍에 물들다> 오프닝 무대를 장식합니다.

트롬본과 태평소의 만남 : 진샬롬(트롬본주자), 신희라(태평소주자) 

진샬롬 트럼본 주자와 신희라 태평소 주자의 크로스오버 무대가 펼쳐집니다.

동서양 관악기의 이색만남으로 새로워진 영산홍을 선사합니다. 

2021 영산홍 노래챌린지 수상팀의 합동공연 : 청춘사운드 오락가락, 신사동고양이 

다양함과 수준높은 음악성을 기반으로 장르의 벽을 허물고 전통과 트렌드의 접목을 시도

하는 이색적인 퓨전공연을 마련했습니다. 

2020 영산홍가 펑키버전을 만든 강릉 대표 로컬밴드 이태영밴드와 <사랑했지만>의 김길

중의 콜라보무대가 펼쳐집니다. 영산홍가가 재해석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거기

에 가수이자 2021 강릉단오제 영산홍챌린지 수상자인 김길중의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져 

경쾌하고 신나는 펑키버전의 영산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홍콘서트 
영산홍에 물들다

영산홍 펑키를
만나다

영산홍 퓨전에
물들다

영산홍
합창이 되다

이태영 밴드, 김길중

진샬롬(트롬본주자), 

신희라(태평소주자) 

-

청춘사운드 오락가락, 

신사동고양이 

강릉학산오독떼기보존회 

강릉예총청소년합창단 



영산홍
춤을 추다.

영산홍 새롭게
피어나다.

김소현팀, 김수연팀, 

김선영팀, 김기만님 

엘리펀디, DJ B.WAVE

2021 영산홍 댄스챌린지 수상팀의 합동 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영산홍가 리듬이지만 수상팀 4팀의 색다른 퍼포먼스와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영산홍 콘서트의 피날레를 EDM으로 장식합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랩퍼 엘리펀디가 영산홍을 랩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각광받는 EDM연주

자인 DJ B.WAVE 의 흥겨운 EDM 파티가 진행되며 전 출연자들이 함께 모여 이번 콘서트

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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